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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람은 저마다 육신같이 영이 있다. 그러나 육신에만 눈뜬 자는 육신만을 

위해 먹고 마시다가 영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산다. 이렇게 사는 자들

이 대다수다. 영에 눈을 못 뜨고 사는 자는 미련한 자요, 아둔한 자요, 무지한 

자요, 정신병자다.

24. 나무에 대해 눈을 못 뜨면, 1억짜리 나무도 베다가 땔감으로 쓴다. 수석에 

대해 눈을 못 뜨면, 밭을 파다가 3억짜리 돌이 나와도 “우리 밭에 못된 돌들이 

많다.” 하며 망치를 가져다 깨부수고 “속이 시원하다! 이제 밭을 갈아도 안 걸

려서 좋다!” 하며 기뻐한다. / 그러다 나무나 수석에 눈을 떠서 그 가치를 알

게 되면 탄식하고 통곡한다. 나무나 수석에 눈을 떴다면, 그것을 팔아서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됐을 것이다. / 몰라서 미친 짓 하고, 몰라서 아둔한 짓 하고, 

몰라서 미련한 짓 하고, 몰라서 바보 짓 하는 것이다. / 이와 같이 자기 영에 

대해서 눈을 못 뜨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자가 자기 영을 사망으로 버리게 된

다. 그러니 미친 자요, 무지자요, 아둔한 자요, 미련한 자가 아니냐. 

25. 스페인의 어느 한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다. 바이올린에 눈을 뜬 한 사람이 

한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을 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

을 보았다. 그래서 “아무리 바이올린의 줄이 끊어졌어도 어떻게 그리 귀한 것

을 가지고 놀고 있어? 장난감 사 줄 테니, 그것 나 줘.” 했다. 어린이들은 “누

가 이사 가면서 쓰레기통에 버렸기에 주웠는데, 아저씨 가져요.” 했다. / 그는 

그 바이올린을 갖다가 감정했는데, 알고 보니 세계에 150개밖에 없는 이태리 

바이올린으로, 150년 전에 만든 진품이었다. 160억을 받고 팔았다.

그 바이올린을 버린 사람은 미련한 자가 아니냐. 아둔한 자가 아니냐. 정신 나

간 자가 아니냐. 무지하여 눈을 못 뜨고 미련하면 그렇다. / 너희 영은 너희 

몸에 있다. 그 귀한 영을 바이올린에 비하겠느냐. 수십억으로 계산해도 값을 

따질 수 없는 영혼이다. 그 영을 위해 살면, 네 육도 잘되고 영도 잘된다.



선생도 선생의 영이 귀하다는 것에 눈을 뜨고, 혼에도 눈을 떠서 잘된 것이다.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살던 자들과 나를 비교해 보아라. 나와 같이 주님을 믿

고 살았던 우리 동네 사람들을 보아라. 그 영들을 보아라. 땅과 하늘 차이다. 

정말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떠야 된다. 선생이 우리 마을의 전설의 인물이 아

니야. 신약성경의 예언의 인물이 아니냐. 지구촌 전설의 인물이 아니냐. 지구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자가 알아주는 자가 돼야 한다.

26. 돌, 나무, 물에 눈을 뜨고 성지 땅 하나님의 궁전을 보아라. 눈 못 뜬 자는 

버리고 오고, 눈 뜬 자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끌고 온다.

27. 눈을 떴어도 ‘배경’과 ‘여건’이 있어야 갖다 놓고 쓴다.

2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에 대해 눈을 떠라. 그리고 자기 육과 혼과 

영에 대해 눈을 떠라.

29. 선생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에 대해 눈을 떴기에 전능자의 창조

물인 돌과 나무에도 눈을 떴다. 고로 수억짜리 돌과 나무를 발견하고 누가 버

린 것을 주워다가 너무 귀해 박물관에 두었다. / 모두 못생겼다고 버린 것들이

고, 발에 걸린다고 밟고 천대하며 밟고 다니던 돌들과 나무들이었다. /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최고 걸작품인 ‘인간’에 대해 눈을 뜨고서 사람들도 천대

하고 자신도 천대하던 자들을 데려다 시대 말씀을 주어서 희귀 인생 되게 했

다. / 그런데 눈을 못 뜬 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한다. 미련한 자들이요, 바보들

이요, 악한 자들이요, 아둔한 자들이요, 하나님과 그 사역자에게 심판을 받고 

사망에 갈 영들이다.

30. 진리에 눈을 떠라. 진리를 실천하는 데 눈을 떠라.

31. 소경이 눈뜬 자 앞에서 권세를 부리면서 “내 말을 들어라!” 한다. 눈뜬 자

가 그 미친 소리를 듣겠느냐.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행위대로 절벽에 가게 놔



두니, 결국 절벽에 다다랐을 때는 산이 움직일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살려 달

라고 했다. 그러다 절벽으로 떨어지니, 바위 위에 떨어진 달걀 인생이 되었다. 

/ 이것을 거울로 삼고 소경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면서 “이래도 눈뜬 자 앞

에서 권세를 부리겠느냐.” 한다.

32. 사람들은 소경들과 귀머거리들과 앉은뱅이들과 각종 불구자들 속에서 살

아간다.

33. 씨만 뿌리고 가꿔 놓고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아예 씨를 뿌리지 말

아라. 

34. 처음에는 자연에 눈을 떴다. 그다음에는 콘크리트에 눈을 떴다가 다시 감

았다. 그다음에는 돌에 눈뜨고, 나무에 눈뜨고, 물에 눈을 떴다. 그다음에는 형

상석에 눈뜨고, 수석에 눈뜨고, 분재에 눈을 떴다. 눈뜬 증거물들이 지금 자연

성전 안에 다 있다.

35. 사물이나 사람에 눈을 뜨고 행해야 얻게 된다.

36. 전도하여 1인당 30~70명, 100명의 생명을 살려야 생명에 대해 눈을 떴다

고 할 수 있다.

37. 수석에 눈을 뜬 자는 30~50개 정도 쓸 만한 돌 작품을 주워 놔야 수석에 

눈을 뜨고 행했다고 볼 수 있다.

38. 바위에 대해 눈을 떠서 바위의 가치를 알았으면, 바위 작품을 몇십 개 갖

다 놔야 바위에 눈을 떴다고 할 수 있다.

39. 분재에 대해 눈을 떴다면, 분재 작품을 몇십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40. 나무에 대해 눈을 떴다면, 몇십 주의 아름드리 소나무를 기르고 있어야 한



다.

41. 샘물에 대해 눈을 떴다면, 적어도 7개 이상의 샘을 파 놓고 그 물을 먹어

야 된다.

42. 섭리인들 중에서 돌, 바위, 나무, 샘에 대해 눈을 뜬 자들은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적다. 선생이 인정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

43. 자연성전에 갖다 놓은 것을 볼 때도 육의 눈만 떠서 보지, 영의 눈을 못 

떠서 제대로 못 본다.

44. 나무에 대해 눈을 뜨면, 삼천리강산에 좋은 나무가 있으면 그냥 두고 보지 

못한다.

45. 눈뜬 자가 말하면, 소경들은 동문서답한다.

46. 눈뜬 자는 땅에 묻혀 있어도 숲에 묻혀 있어도 발견하고 캐낸다. 땅속에 

물이 흘러가는 것을 발견하고, 땅속에 돌이 묻힌 것을 발견한다. 결국 눈뜬 자

들이 발견하여 가지고 간다. 눈뜬 자들은 천 리 길에 있는 것도 본다. / ‘생명’

에 대해서도 눈을 뜨지 못하면, 생명이 옆에 있어도 육의 눈으로만 보니 발견

하지 못한다. ‘생명’에 대해 눈을 뜨면, 생명이 멀리 있어도 보인다. / 하늘이 

보낸 구원자도 눈을 떠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만 보면, 늘 별것 아

니게 보인다. / 눈 뜬 자만 주인이 된다. 눈을 뜨고 행해야 된다.

47. 눈을 뜨면 크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이고, 모든 사물이 황금으로 보인다. 


